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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전 시 명   《구루구루 Guruguru》 

작 가 명    임하리 개인전 

전시일정    2026. 05. 07(목) – 2026. 05. 30(토) 

관람시간 화-토 11am – 6pm (일, 월 휴관)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1길 14, 2F 갤러리 플래닛 

웹사이트    www.galleryplanet.co.kr / 인스타그램 @galleryplanet 

취재문의    info@galleryplanet.co.kr│T. 02 540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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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설명 

 

갤러리 플래닛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하리 작가의 개인전 《구루구루 Guruguru》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작업의 중심에 두어온 상상의 존재 ‘털난빵’을 축으

로, 회화와 설치를 통해 감각, 놀이, 그리고 낯선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신작 

회화와 설치 10여 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작가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장면들을 

통해 동시대 회화가 감각과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임하리는 에어브러시와 붓을 번갈아 사용하며 화면 위에 대기처럼 번지는 배경과 촉각적인 질감

을 교차시킨다. 형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하는 그의 화면은 존재와 비존재, 실재와 

상상 사이를 단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분홍빛 보라, 청록, 파스텔 톤과 깊은 어둠이 병치되는 

색채는 작가 고유의 감각 언어를 이루며, 익숙한 듯 낯선 정서를 화면 전반에 퍼뜨린다. 

 

작가가 ‘털난빵’이라 부르는 존재들은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은 아닌 형상들이다. 이 형상들은 임

신, 출산, 육아의 시간을 지나며 마주한 복합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잊혀졌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 있는 유년의 감각은 ‘털난빵’이라는 형상을 빌려 화면 위로 

불려 나온다. 작가는 이들을 일상의 풍경 속에 놓아두며, 언어 이전의 감각이나 비가시적인 정서

를 가시적인 장면으로 전환한다. 피아노를 치고, 작은 생명들과 어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 

속을 유영하는 ‘털난빵’은 낯섦과 친근함이 공존하는 존재로 자리한다. 

 

《구루구루》는 ‘경지에 오른 자’를 뜻하는 구루(guru) 개념에서 가져왔다. 작가는 이를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놀이의 감각 자체를 온전히 체화한 상태로 확장해 이해한다. 쌓기, 덧붙이기, 

굴리기, 흩어뜨리기 같은 단순한 행위들은 어른이 되며 점차 사라지거나 유보되는 몸의 감각을 

환기시키며,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특히 설치 작업에서 반복되는 물질의 쌓임과 흩어

짐은 이러한 태도를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 드러내며, 회화 속 세계를 전시장 전반으로 확장시

킨다. 

 

임하리의 작업은 완성된 것과 미완의 것을 나누는 이분법보다,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작가가 만들어낸 낯선 존재들은 두려움이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바라보

아야 할 타자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구루구루》는 낯선 존재와 함께 머무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떤 관계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작가  CV  

 

임하리(Hari Im, b.1994)는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는 《A Person with a Living Bird 

in Their Heart》(Shalom Shalom, Taipei, 2025), 《나의 팔에 인덱스》(예술공간 의식주, 2024), 《Soft Sync》

(ICG Seoul, 2023), 《오늘도 여전히》(예술공간 의식주, 2023), 《착색된 감각》(갤러리도스, 2020) 등을 개

최했으며, 단체전으로는 《Living Forms》(플레이리스트, 2025), 《우리는 산을 넘어갈 때마다》(갤러리박영, 

2024), 《다정한 무리들》(PBG 갤러리, 2023), 《Winter Show》(페리지갤러리, 2023) 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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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주요 작품 이미지 

 

 

 

<March 32nd>  

2026 

Acrylic on canvas  

130x162cm 

 

 

 

 

 

 

 

 

<함께라면 닿을 수 있는 머나먼 곳으로> 

2026 

Acrylic on canvas 

112x146cm 

 

 

 

 

 

 

 

<Sunset Sonata> 

2026 

Acrylic on canvas 

162x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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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미루기> 

2026 

Acrylic on canvas 

130 × 162cm 

 

 

 

 

 

 

<Love Messenger>  

2026 

Hand-built stoneawre, pigment, matte 

finish 

6x11x8cm 

 

 

 

 

 

 

<그게 그렇게 재밌어?> 

2026 

Hand-bulit stoneware with oxides 

25x14x12.5cm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전 제공: 갤러리 플래닛 

※보도자료 및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8gojlw4FZxvojnE-3LQ46fuAaiRc3bQ?usp=drive_link

